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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2: 해외 현재 맞춤형 한국언어문화 교육 자료 개발 

토론문 

1. 문제 제기 

  한국어 교육이 날이 갈수록 세계 곳곳에 팽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까지 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학습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한국언어문화교육 자료가 그 여느 때보다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직접 공부한다면 물론 한국에서 집필하여 출판된 교재가 적절한 

학습 자료가 되지만 현지에서 공부한다면 한국에서 집필하여 출판된 교재는 더 이상 

적절한 교재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과 직접 

의사소통하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맞춤형 

한국언어문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진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어는 우리 나라 베트남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후부터 

교육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거의 30 년이 되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현재 3 년제 

대학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기관은 52 군데가 있고 한국어 전공 학생 수는 18,000,000 명 

정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6 년에 베트남 교육부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간의 협의로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중학생들에게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시범적으로 

교육하였다. 그 다음에 2018 년에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등과 같은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시작되었다. 한국어가 제 2 외국어로 채택됨에 따라 베트남 교육부 소속의 

중등교육국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대상도 

베트남 학생이고 교육현장도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 개발이 시급했다. 그러므로 2018 년에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서 시범판을 



개발하였고 2021 년에 한국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맞춤형 교과서인만큼 교과서에 현지화 요소를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2. 베트남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 개발 

  먼저 제 2 외국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는 베트남 교육부가 반포한 

한국어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무슨 문법, 무슨 어휘, 무슨 주제를 가르치는지가 이미 선정되었다.  

  교과서의 교수요목 선정에 있어서 베트남 학생과 친숙한 주제들을 선택하였고 문화 

내용도 베트남 학생을 비롯한 베트남 사람과 친숙한 것들을 선택하여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베트남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지화하였는가? 

- 교재 구성표와 일러두기 등과 같은 앞붙이 부분은 베트남어로 제시된다. 

- 등장인물은 한국인도 있고 베트남 현지인도 같이 선정된다. 

- 지시문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병기 제시된다. 

- 문화 내용과 발음 내용도 같이 교육하는데 한국어와 베트남어 병기 제시하거나 

베트남어로만 제시된다. 

- 대화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과 같은 기술을 다룰 때 본문에 베트남 지명, 베트남 

음식 등 삽입된다. 

 

3. 베트남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 7 권(중학교 2 학년)의 사례 



 

교과서 일러두기 

 

구성표 

 

등장인물 

 

단원 제목 및 도입질문 
 

단원 개요 및 어휘 

 

대화 및 문법 설명 

 

기능별 지시문 

 

문화 

 

발음 

 


